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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키움 선발진 채운 '복덩이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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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배동현이 3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6 신한 쏠 KBO리그 LG 트윈스전 경기장

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키움 히어로즈 제공) 2026.04.0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반전을 기대했으나, 예상을 뒤엎긴 쉽지 않았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는 2026시즌 개막 초반

여전히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키움은 지난 1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쏠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1-5로 패하며 3연패

에 빠졌다. 광주 3연전을 모두 패배로 마무리했다.

시즌 4승 12패를 기록한 키움은 리그 순위표 가장 낮은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날 키움은 연패를 끊기 위해 에이스 라울 알칸타라를 출격시켰으나, 타선의 득점 지원이 터지지 않으며 무력하게 돌아섰다.

이미 3시즌 연속 리그 최하위에 머무르며 팬들마저도 지칠 만큼 지친 가운데, 그래도 올해만큼은 다를 거라는 기대를 품게 하

는 것, 바로 새 얼굴들의 활약 덕분이다.

극심한 난세일지라도 영웅의 등장은 작은 희망을 품게 한다.

팀 특성상 주로 슈퍼루키들의 활약에 기대를 갖는 키움이지만, 올해는 바깥에서 굴러들어 온 '복덩이' 배동현이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배동현이 12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6 신한 쏠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전 등

판 후 더그아웃에서 동료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사진=키움 히어로즈 제공) 2026.04.12. *재판매 및 DB 금지

배동현은 지난 시즌을 마친 뒤 열린 2차 드래프트를 통해 키움으로 이적했다.

2021년 신인 드래프트 2차 5라운드 전체 42순위로 한화 이글스에 지명된 그는 데뷔 시즌 이후로는 줄곧 2군에만 머물렀다.

그리고 지난해 말 2차 드래프트에서 키움이 배동현의 이름을 호명한 것은 그의 인생에도 전환점이 됐다.

당시만 해도 안치홍이라는 대형 선수의 이적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그는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준비했다.

지난달 28일 대전 한화전에 불펜 등판하며 시즌 첫 실전 마운드에 올랐던 그는 친정 팀을 상대로 아웃카운트 하나 잡지 못하고

홈런과 함께 1실점을 기록하며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

하지만 선발로 나선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 1일 인천 SSG 랜더스전을 통해 1767일 만에 선발 마운드에 오른 그는 5이닝 5피안타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개인 첫 선

발승 기쁨을 누렸다. 

이어 7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에선 5⅓이닝 2실점으로 시즌 2승째를 쌓았다.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배동현이 7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쏠 KBO리그 두산 베어스전 승리

후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사진=키움 히어로즈 제공) 2026.04.07.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2일 고척 롯데 자이언츠전에선 빛나는 조연을 자처했다.

955일 만에 1군 무대에 돌아온 키움 간판 안우진의 뒤를 받치며 조용하지만 든든하게 제2의 선발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그는 1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안우진의 뒤를 이어 2회 등판해 6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며 시즌 3승을 따냈다. 6이닝은

개인 최다이닝 신기록이기도 하다.

선발승의 기회를 놓쳤음에도 배동현은 "우진이의 뒤를 지켜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팀과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

기도 했다.

설종진 키움 감독이 안우진이 이닝 소화력을 회복하기 전까진 배동현을 함께 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는 올 시즌 초반 에이

스 복귀의 가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기존 키움의 토종 에이스 역할을 맡았던 하영민이 올 시즌 초반 좀처럼 영점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가운데 배동현은 사실상 3선

발, 그 이상의 노릇을 해내고 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한화에서 뚝 떨어진 투수 한 명이 키움의 복덩이가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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